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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들이 강추하는 ‘한 권’ 
가볍게 파먹어볼까

책 읽기 딱 좋은 추석

추석 연휴 책 읽기를 권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응하는 청소년은 드물 것이다.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히는 

권장 도서가 아닌 또래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읽어서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 추천하는 책이라면 어떨까? 그 어떤 독후 활동도 

필요 없이 순수하게 즐기기만 하면 되는 독서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손에 쥘 수 있을지 모른다. 

여기 또래 3명의 친구가 자신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는 인생 책을 소개한다. 생각보다 긴 귀성길, 

친척집에서 어색한 순간 책 한 권으로 색다른 즐거움과 기특한 시선을 얻어보면 어떨까. 

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@naeil.com

“윤재는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. 그건 머릿속 

‘아몬드’가 고장 났기 때문이지.  불치병인 줄 

알았던 윤재는 소중한 두 친구를 만나고 흰 

도화지에 스포이트로 물감을 떨어트리는 것

처럼 감정이 가슴에 물들어가. 그러면서 우리

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낯설게 

느껴지지. 먼 곳에서의 슬픔은 공감되지 않는

다는 할머니, 고아들이 나오는 TV를 무표정

하게 보는 빵집 아저씨, 곤이와 윤재에게 못

된 짓을 한 불량 청소년들, 윤재의 엄마와 할

머니가 죽을 때 구경만 하던 사람들…. 모두

가 비정상이라고 한 아이가 바라보는, 정상적

인 사람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다 

보면 공감이 없는 주인공에게 공감을 배우게 

되지. 마음이 따뜻해지는 매력적인 책이니 꼭 

읽어봐. _유지수 학생(서울 숙명여중 2학년) 

아무도 날 몰라줘 섭섭해? 
‘공감’을 묻는 

<아몬드>를 읽어봐! 

<해리 포터> 대선배 
 판타지 <금오신화>를 

만나볼래?

BTS 콘서트만큼이나 
짜릿해! 

<과학 콘서트>

연애소설 애호가, 역사 덕후, 판타지 소설 마

니아까지 만족할 책을 소개할게. 제목부터 

별로라고? 날 믿어봐 친구. <금오신화>는 이

솝 우화처럼 서로 다른 5개의 이야기를 담고 

있어. 귀신과의 사랑, 선녀와의 만남, 저승 여

행, 용궁 여행을 주제로 모두 환상의 세계를 

보여줘. 딱딱한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어떻

게 이렇게 상상력이 가득한 소설이 등장했을

까? 지은이 김시습의 삶에 답이 있어. 비범

했으나 정의로운 성격 탓에 부조리한 사회에 

어울리지 못한 사람. 그래서일까? 소설 속 

주인공들은 가상 세계에서 현실에서는 이루

지 못한 만남을 이어가지. 아픈 현실이 환상

적 세계를 그려내 조선 최고의 고전으로 자

리매김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. 

_박수연 학생(서울 진선여중 3학년) 

과학이라면 고개를 흔드는 친구들에게도 추

천할 수 있는 책이야. 그만큼 쉽고 재밌거든. 

중1인 내가 보증할게! 넓은 세계에서, 외국의 

유명인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

는 것, 안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만 일

어나는 머피의 법칙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

있다는 것,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 거울이 

있는 이유와 시계가 없는 이유까지, 일상의 

현상들을 과학적 상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하

고 있어. 특별한 호기심 없이 경험하고 마주

쳤던 일상을 가져와 과학은 물론 경제 역사 

언어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식과 사고를 

기를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어주는 책이니 

읽어보면 제목 그대로 ‘멋진 과학 콘서트’ 한 

편을 본 기분을 느낄 거야. 

_배재호 학생(서울 대청중 1학년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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